
초등학생 3남매를 둔 다둥이 맘입니다. 최근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재난 지진대피요령 

안내문을 받아왔습니다. 찬찬히 내용을 읽어 보니 지진 발생시 대피훈련 과정이 단계별로 자세히 작

성이 되어 있더군요. 그런데 장애인 친구들에 대한 훈련내용이 따로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 이번 

제2회 학교 재난안전 콘텐츠 공모전 아이디어 부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장애아 친구들의 대피훈련은 장애반 선생님과 함께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더 비장

애인인 친구들과 함께 대피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“장애인 친구

와 함께”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장애종별의 친구들의 협력과 도움을 기대해 보았습니다. 장애인 

친구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대피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때문에 주로 보호자에 의한 대피가 

의례 시 되는데, 이를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.

먼저

1. 장애인 친구들에게도 적합한 재난 대응 훈련방안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장애인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진 반면 대다수의 초등학교에 일

부 소수의 학생으로 구성된 전 학년 특수학급이 한 반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따로 재난 대피 훈련방

법이 모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

겠습니다. ex)장애유형별로 다른 대피훈련방법 공유

2. 15가지의 장애종별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의 안전 교육(ex)장애유형별로 재난 경보체계 마련)은 물

론, 장애종별에 맞는 재난 대피용 보조기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. 주로 장애인시설의 이동편의

증진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 및 노인유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일반 초중고 특수학급 장

애인 친구들에게도 제공하였으면 합니다.

3. 대피 방법 제시 시 보호자인 특수학급 장애담임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전담시키기보다는 상황에 

따른 ‘장애인 친구와 함께’하는 피난 대비 훈련으로 서로를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는 협력으로 보다 

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와 같은 방법들이 추

진된다면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제의식 고취를 비롯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를 할 

수 있음과 더불어 장애인 친구와 함께 재난 대피를 함으로써 누리는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인성교육

까지 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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